
2024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에 따른

청담동 성당 사목지침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친애하는 청담동 본당 교우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란 주제로 지난 2021년 10월 
10일 ‘2021-2023 제16차 시노드’를 개최하셨고, 그 회기를 1년 연장하여 올해 10월 말에 폐막
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청담동 성당도 2022년에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서 시노드의 여정
에 함께하여 의견을 나누고 교구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는 시노드의 폐막을 맞는 올해, 사목교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를 통해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교구민들에게 호소
하셨습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던 작년, 청담동 본당은 지난 5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새롭게 100년
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초기 신자들이 보여주었던 열성적이던 신앙의 모습처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를 본당 사목지침으로 세웠었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재정립하는 시기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청담동 본당은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의 주제인 ‘친교와 선교와 참여의 시
노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본당 공동체의 시작점이며, 친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구역, 반에 

대한 교우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친교 활동(성사, 말씀, 기도, 나눔)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감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교(하느님의 사랑을 드러

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 - 시노드 의안집 52항)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모든 사목적 노력을 집중해서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존중

받는 공동체, 복음의 빛과 기쁨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풍겨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2~4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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